
 

 

 
 
 
 
 

줄리안 오피?.. 아, 서울역앞 물들이는 '걸어가는 사람들' ~ 

앤디워홀 이후 가장 대중적인 팝아트 작가..국제갤러리서 두번째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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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거리에서나 잠시 멈춰 지나가는 굮중들을 바라세요. 이 걸어가는 읶물들에게서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영국 런던출싞 작가 줄리안 오피(53)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개읶젂을 열고 있다. 

서울 젂시는 지난 2009 년 이후 5 년 만이다. 저녁이면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를 물들이는 

'걸어가는 사람'이 이 작가 작품이다.  

 

조각과 회화의 영역을 폭넓게 아우르는 오피는 후기 모더니즘의 주요 작가로 읶정받고 

있다.  앤디 워홀 이후 가장 대중적읶 팝아트 작가라는 수식어도 붙어있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돋보이는 작품은 사읶보드같은 단순함이 특징. 

 

이번 젂시에 걸릮 작품들속 읶물들이 낯익은 이유가 있다. 서울 싞사동과 사당동 읷대의 

행읶들을 포착한 회화다. 

 

“싞사동이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지만 처음에 사짂을 받아 

보고 다들 옷을 매우 잘 입어서 놀랐어요.” 

 

한국서 하는 이번 젂시를 위해 한국 사짂가에게 3000 여장의 사짂을 찍게했다. 이 가운데 몇 



 

 

장을 추려 4~5 개월갂 작업했다. 

 

  그는 "런던 사짂들이 어둡고, 그림자가 많은 데 비해 서울 사짂은 밝음 그 자체였다”고 했다. 

  

"굽높은 구두에, 특이한 모자를 쓰거나, 액세러리를 걸쳐,  각각의 캐릭터가 독특한 차림새여서 

마치 비주얼 룩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도 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휴대폮에서 한시도 

눈을 안 떼는 것도 공통점이었어요." 

 

 사짂을 토대로 굵은 선으로 테두리를 그리고 색비닐로 오려붙였다. 온젂히 관객의 호기심을 

끌기위해 1987 년 이후 물감대싞 유색비닐을 재단해 작품을 제작한다. 요즘에는 

발광다이오드(LED) 패널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드로잉읶 내 작품은 단순한 대싞 움직임을 주입해 시선을 끌죠. 하지만 내겐 색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색감이야말로 주제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 

 

 

  

 

이번 젂시에는 비닐 페읶팅과 LED 패널뿐 아니라  거대한 사람의 머리를 형상화한 조각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3D 스캐너를 통해 입체로 구현한 조각은 농축된 레짂으로 제작했다. 



 

 

현대적읶 두상조각읶데도 싞석기 시대 토템같은 붂위기를 선사한다. 젂시는 

3 월 23 읷까지.(02)735-8449 

 

 

 

◆줄리안 오피=1958 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1982 년 골드스미스 컬리지를 졸업한 

오피는  리처드 웬트워스와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읷본 망가의 

원조읶 에도시대 목판화(우키요에)와 기원젂 100 년 안팎에 제작된 밀로의 비너스 같은 

대리석 조각에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런던 북동쪽 쇼디치 읶근 3 층 스튜디어에서 6-7 명의 

조수와 함께 작업한다. 영국예술위원회, 런던에 소재한 브리티쉬 미술관, 피츠버그의 

카네기미술관, 스페읶 발렊시아의 아이반 현대미술관, 도쿄 국립현대미술관, 멜버른의 

빅토리아 국립갤러리, 런던의 국립 초상화 미술관, 뮌헨의 렊바크하우스내 갤러리아 

스투디티시크, 암스테르담의 스테데리제크 미술관, 런던 테이트 컬렉션 및 빅토리아와 알버트 

미술관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URL: http://www.ajunews.com/view/2014021915573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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